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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 인민해방군의 '科技强軍戰略' 

홍성범1) 

`98년 5월 1일자 「워싱턴 타임즈」지는 CIA의 보고서를 인용, 중국은 전략장거리 핵미사일 CSS-4 13기를 보유하
고 있으며, 이 중 5기가 러시아를 포함한 중국의 주변국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한편 최근 인민일보들
에 의하면 항공기에서 나오는 초음파 진동까지 감지할 수 있는 신형 공대공 미사일의 발사실험이 지난 해 7월 중국 
북서부 사막지역인 바다질린의 군사기지에서 실시되었으며, 원격조종 무인항공기의 격추실험도 병행하였다. 끊임없
이 제기되고 있는 '중국위험론'이나 '黃禍論'의 근저에는 인민해방군의 발빠른 현대화 개혁추진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우려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968년 진보도에서 소련과의 군사적 충돌로 독자노선을 걷게 된 이후 주변 강대국에 대한 중국의 경계심을 거의 신
앙에 가까울만큼 절대적이었다. 이같은 상황에 따라 중국은 곧 국방력의 강화라는 대 명제를 내걸게 되었고 국가의 
자원을 이 부분에 집중 투자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국방력 강화의 일차적 목표는 육군의 양적인 우세를 확보하는 '大
陸軍主義'였다. 그러나 1991년 걸프전에서의 하이테크 쇼는 중국 지도부에게 심각한 고민을 안겨주었다. 이에 더하
여 1996년 대만해협의 위기상황은 첨단 정보전에 대비한 새로운 전략을 추진해야만 하는 시급성을 일깨워 주었다. 
실제로 대만해협에서의 중국군 배치 및 작전 상황에 대한 정보를 북경보다 워싱턴에서 더 많이 알고 있었다는 미 국
방부 관리의 말이 이것을 단적으로 설명해 준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 강택인의 "科技强軍理想"(과학기술을 통한 
군대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들이 가동되고 있다. 

국방기술력 강화계획 

중국은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집중적으로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는 95년 12월, 「인민해방군 5개년계획(1996-2000)」과 「15년 장기계획(1996-2010)」을 승인한 바 있다. 여
기에서 중국은 향후 15년 이내에 자체기술과 러시아 등의 외국기술을 이용해 중국의 무기체계를 세계 일류수준으로 
개발토록 하였다. 1996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 초에 대비한 첨단과학기술 10개년계획」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주요내용을 보면 △ 독자적 설계와 기술에 의한 항공모함의 건조 △ 신기술개발 △ 연계기술의 통합정리 △ 군과 
민간의 기술결합을 통해 중국의 과학기술을 선진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시 국가과학기술위원
회 주임이었던 宋建을 조장으로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국가계획위원회, 전자공업부, 기계공업부 등 관련 부처 관
계자들로 연합소조를 구성했다. 

최근 중국은 육해공군 등 기존의 작전영역에 우주와 電磁系를 추가로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의 국방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21세기에 대비해 병력위주의 인해전술을 지양하고 전자 정보통신 전략을 핵심으로 한 선
제공격력의 확보에 우선 순위를 둔다는 내용이다. 중국은 이를 위해 레이더로 포착되지 않는 무기와 로봇부대, 위성
파괴무기, 레이저 광선무기 등 최첨단과학기술 무기체계 개발에 국방력 운용의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미 국방부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80년대에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기 기술개발에 성공했으며 현재도 이를 계
속 발전시키고 있다. 이미 항공모함의 자체건조가 착수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대만 군사소식통의 말을 인
용,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은 2003년에 실전 배치를 목적으로 93년 1차로 12억 달러를 투입하여 大連, 上海, 湛江
에 항모 건조에 대비한 항만확장 및 정비공사를 시작 97년 완공계획을 보도한 바 있다. 

`97년 5월 23일자 워싱턴 타임즈의 보도는 중국이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방기술력 강화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
게 해준다. 미 공군정보국의 기밀문서를 인용, 2000년까지 실전 배치될 중국의 신형 다탄두 이동식 전략미사일에 대
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 보도의 주요내용이다. 중국이 「東風-31」(DF-31)로 명명된 차세대 미사일 개발로 대륙간
(ICBM) 설계분야에서 미국, 러시아와의 격차를 좁힐 수 있으리라는 평가도 덧붙이고 있다. 「東風-31」의 사정거
리는 7,935Km로 이것은 미국 서부해안과 로키산맥 북부 주들까지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거리이다. 기존의 전략미
사일과는 달리 이 미사일에 대해 위협을 느끼는 이유는 탐지 및 요격이 어렵다는 점이다. 한편 2000년까지는 사정거
리 1만2000Km의 제3세대 미사일 「東風-41」의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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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개발 시스템의 정비 

지난 3월 개최된 바 있는 제9기 全人代의 핵심사항은 행정개혁이었는데 국방부문에서는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의 
조정기능이 대폭 강화된 점과 인민해방군내에 총장비부를 신설한 것이 특징적이다. 중국 군부고위층의 이동 가운데 
曺剛川 국방과학공업위원회주임이 새로 설립된 총장 비부부장 자리로 옮기면서 공석이 된 자리에 劉積斌이 임명되었
다. 국방분야의 요직에 문민출신인사가 등용된 것은 처음이다. 劉積斌은 올해 59세로 베이징 항공학원 공정경제과
(산업공학)를 졸업했고 선양항공기공업집단 부총경리, 항공공업부부부장, 재정부부부장을 역임했으며, 국방경제학
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첨단무기 발전을 위한 예산 관리에 정통하며 "군전민(軍轉民 : 군수사업의 
민영화)"계획에 적합한 인물로 보인다. 러시아가 아직 수출을 하지 않는 SU-32FN과 SU-34장거리 폭격기의 생산
공장을 방문하는 등 향후 인민해방군의 첨단기술확보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한편 인민해방군은 4월 5일 총장비부를 신설, 중앙군사위원회 직속으로 되어있는 4개의 총사령부중의 하나로 삼았
다. 총장비부는 총참모부 원장비부의 전체인원과 총후근부의 관련 부문, 그리고 각군 장비부문의 일부 인원으로 이뤄
졌다. 총장비부는 전군의 무기장비 현대화 촉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총장비
부의 설립은 인민해방군 구조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관련 소식에 의하면 중국 대륙의 군대는 구 소련의 군
체제를 탈피하고 미국식 군체제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즉, 육군부(陸軍部)를 설치하여 각 대군구(大軍區)의 방대
한 기구를 대체하려는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 중이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전략은 중국군이 방대한 규모를 줄이고 정예 군사력을 이룩할 것과 전략 전술 전법 군
사사상등 모든 분야에서 과거와 결별하고 군대의 전투력을 향상할 수 있는 모든 사상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
다. 이를 근거로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대륙군주의(大陸軍主義)가 정예군주의(精兵主義)에 자리를 내주었으며 육군
은 주도적 지위를 상실하고 해군과 공군 그리고 제2포병대의 뒤로 밀려났으며 국방비의 분배에 있어서도 우선권을 
상실했다. 방위산업은 염가 구식의 장비를 생산하는 방식에서 소량의 정확한 유도무기, 군용우주제품, 전자장비, 지
휘 통제 통신 정보 컴퓨터 등 신형 장비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첨단기술확보전략 

중국의 국방 관련 첨단기술 확보는 절대적인 명제가 되고 있는데 추진방법으로는 자체개발과 Outsourcing이다. 자
체개발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는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중국의 방위산업 연구분야는 현재 6대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는 군용정보기술, 군용신소재기술, 군용우주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80년대 이후 
SU-863(蘇八六三) SU-863첨단기술개발계획(蘇八六三高科技攻關計劃)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
로 핵미사일 현대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MRV/MIRV(Multiple Reentry Vehicle/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 개발 프로그램이다. MRV나 MIRV 시스템을 탄도미사일에 장착하
면 한 개 이상의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살상력은 증대된다. MRV는 2-3개의 탄두가 한 개의 목표에 기계
적으로 발사되기 때문에 산탄효과가 가능하다. 반면 MIRV는 하나의 탄도미사일에 각기 서로 다른 탄도와 목표를 가
진 탄두를 탑재해 발사하기 때문에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매우 고난도의 기술적 뒷받침이 필요하게 된다. 즉 유도 
및 통제시스템은 각각의 탄도 목표에 대한 정보를 축적해야 하며, 탄두 하나하나가 발사될 때마다 탄두를 싣고 있는 
미사일 전체시스템이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6개의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 중
에 있는데 관련 기종은 「J-8Ⅱ 다목적 전투기」, 「스텔스 XXJ」, 「F-10」, 「FB-7」, 「FC-1」, 「SU-
27SK」등이다. 

한편 중국은 첨단무기체계에 필수적인 국방기술력 확보를 위해 미국, 러시아 등 외국으로부터의 기술흡수에 공식적, 
비공식적, 합법적, 비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장 공식적인 방법은 첨단 국방기술개
발 프로그램을 위한 외국 과학기술인력 확보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다. 전환기의 구 소련 국방관련 과학기술자들은 중
국이 군침을 흘리고 있는 우선 영입대상이다. 제임스 릴리 전주중미대사는 2만명 이상의 구 소련 과학기술인력이 중
국으로 유입된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실직한 미국 항공우주기술자들을 고용하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
다. 이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F-15와 F-16에 장착되어 있는 프랫 앤 휘트니사의 F100엔진 때문이다. 

두번째는 장비구입을 통한 기술이전이다.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소브레메니' 미사일 순양함 2척을 구입한 것으로 알
려져 있는데 배수량 7천 5백톤급의 이 배는 최신에 대함 대공 미사일에 대잠공격능력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 순양함
은 원래 러시아가 미국의 첨단 이지스 유도미사일 순양함을 겨냥해 만든 것으로 소브레메니에 탑재된 SS-N-22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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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미사일은 수면 7m 상공을 음속의 2배로 저공비행하여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을뿐더러 300Kg의 탄두로 항공모함
에도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 순양함도입을 통한 군사시설의 이전이 중국 해군이 노리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90
년대 초부터 중국은 이미 러시아로부터 약 100억달러에 이르는 무기(아직 지불하지 않은 비용 포함)를 구입했다. 그
중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올 하반기부터 생산을 시작하는 SU-27SMK 다목적 전투기, S-300PMU-1 및 S-
300V 첨단방공미사일, 레이저유도탄, 킬로급 잠수함, 현대급 구축함 등이 있다. 특히 러시아 수호이항공이 제조기술
을 이전해주고 審陽飛機工業集團에서 생산하는 첫 번째 SU-27SMK와 殲11형전투기가 곧 생산되며, 이보다 더욱 
선진화된 SU-MK2 및 SU-25-37형 전투기가 심양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셋째는 핵심부품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을 통한 기술능력의 제고이다. 완제품에 대한 공식적인 수입금지를 보완하려
는 방법인데 예를 들면 영국으로부터 구입한 해상레이더 부품, 독일의 잠수함 엔진기술, 프랑스와 이태리의 Luda Ⅲ
급 구축함 시스템 등이다. 최근 미국 의회내에서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대중 인공위성의 수출문제도 이러한 맥락에
서 이해될 수 있다. 즉 미국의 로랄스페이스사와 휴즈 일렉트로닉스사가 중국에 인공위성을 수출할 수 있도록 클린
턴 행정부가 허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중국 핵미사일의 유도체계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면서 이에 대한 강력
한 조사를 요청하고 있다. 

주석 1) 대외정책연구실 책임위원회, 행정학 박사(Tel : 02-250-3073 / e-mail : sbhong@stepimail.stepi.re.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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